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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은 나의 목자, 그분은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끄신다.“-시편 23  

마가렛 슈미트, 마리아 허멘길디스 수녀는 로버트 슈미트와, 발두스라는 처녀명을 가졌던 마리아의 

맏이로 태어났다. 기독교 가정의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두 동생들과 함께 자라 고향에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 다녔고 가정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1949년 부터 1951년 까지, 마가렛은 엥거르에 있는 하인리히 하우스에서 일했으며 수녀들과 함께 

살면서 노틀담 수녀회에 대한 수도 성소를 알아보았다. 1951년 5월 1일, 마가렛은 뮬하우젠 수녀원에 

입회하였고 착복 때 마리아 허멘길디스 수녀라는 수도명을 받았다. 수련기에는 뮬하우젠에서 

유아교육 교사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자격을 얻어 서원 후 입학하였고 1957년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치게 된다.  

두이스버그 지역에서 여러 어린이집 원장으로 지내면서 유아교육뿐 아니라 교육자들, 학부모, 이 

사도직과 관련된 본당 위원회와 협력하던 17년 남짓한 기간 동안, 수녀는 자신의 모든 교육적 기술을 

활용하였다. 음악적 재능, 특히 오르프 악기에 관한 재능 덕분에 아이들로 하여금 축일과 특별한 

행사와 기도 예절에 즐겨 악기를 연주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곤 했다.   

1973년부터 1975년 사이에 마리아 허멘길디스 수녀는 훼히타의 고등 교육 기술 대학에서 사회 

교육을 공부한 뒤, 다시 두이스버그-라르 와 라스 아노벤에 있는 어린이 집의 원장으로 일했다. 

1977년과 2004년 사이에는 분원장으로 봉사하기도 했는데, 1995년부터는 마지막으로 네테탈-뢰트의 

어린이 정신병원, 마리아 헬페린에서 지냈다.   

마리아 허멘길디스 수녀는 자신의 사도직을 사랑했으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자연의 

경이로움과 공동체의 체험, 노래와 음악과 기도, 신앙 나눔 속에서 하느님의 좋으심을 보여주는 것을 

자신의 성소라고 보았다. 어린이 집에서 시작된 음악 교육은 아이들과 청소년 성가대의 비옥한 토양이 

되어, 이들은 본당에서 삶을 윤택하게 하며 병원과 양로원에서 연주회를 하곤 했다.  

수녀의 음악 교육은 네테탈-뢰트에 있는 장애 아동들과 젊은이들의 많은 숨은 재능을 일깨웠으며 

그들이 리듬과 춤을 즐길 수 있도록 동기가 되어 주었다. 자신의 직업적인 소임말고도 허멘길디스 

수녀는 본당에서 본당 자문단이나 전례위원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곤 했다.  

2004년 이래로 수녀는 뮬하우젠 살루스에서 노년을 보냈다. 정신적 신체적 능력이 쇠퇴하면서는 동료 

수녀들과 노인 전문 간호사들의 전문적 도움을 받아야 했다. 여러 번의 입원도 건강을 안정시킬 수 

없게 되면서 수녀는 자신이 하느님께 향하는 마지막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어떠한 

생명 연장 기구도 조용히 그리고 분명히 거절하며 충실히 하느님의 뜻에 맡겨드렸다.  

6월 17일 저녁, 수녀는 자신의 생명을 하느님의 손에 돌려드렸고 이제는 자신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섬겼고 선포하고 찬미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었다.  


